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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0년 이후 중국 희곡 작품의 한국어 번역 및 출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씨고아>, <패왕별희>, <낙타상자>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가는 등 중국 작품의 한국 공연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9년 서울연극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공식 초대작으로 참가한 극공

작소 마방진의 연극 <낙타상자>는 중국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인 라오서의 원작소설 낙타

샹즈를 중원농이 각색한 경극 <낙타상자>를 한국어로 번역, 각색한 작품이다. 본 논문은 소

설 낙타샹즈가 경극 <낙타상자>를 거쳐 연극 <낙타상자>로 재탄생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각

색과 현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중국 현대문학의 정전인 라오서의 낙타샹즈는 연극, 영화, 오페라 등 다양한 예술 양식

으로 공연된 바 있는데, 한국 공연의 대본으로 선택된 것은 중원농이 각색하여 강소성 경극원

에서 공연한 경극 <낙타상자>이다. 이 작품은 라오서의 소설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경극 고유

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으로 중국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소설에서 경극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
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2017S1A6A3A01079517). 이 논문의 집필 과정에서 <낙타상자> 공연대본 및 영상자
료를 제공해준 극공작소 마방진과 고선웅 연출가, 그리고 중국 자료의 자문 및 번역을 
도와준 김창호, 이복실 선생님과 왕아혜 학생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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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샤오푸즈가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소설과 달리 세 명의 주인공 샹

즈―호뉴―샤오푸즈 사이의 삼각관계가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무대 미술과 조

명 및 연무를 통한 현대적인 무대 표현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음악과 몸짓 표현 등에서 경극 고유의 

특성에 충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창으로 표현되는 서사적 화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건에 대한 해설을 통한 주제의 암시,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 주인공의 내면 

묘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마방진의 연극 <낙타상자>는 경극 <낙타상자>의 서사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몇 가지 

층위에서 연출가의 적극적인 각색과 창조적인 연출을 통해 경극과는 다른 새로운 텍스트 해석

을 보여주었다. 우선 ‘낙타상자’라는 제목의 유래를 드러내는 에피소드나 이강이 딸 복자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에피소드를 추가한 것은 서사적 층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두 번째

로 몇몇 중심인물의 적극적인 성격화를 지적할 수 있는데, 특히 딸을 두 번이나 팔아넘기는 

이강이라는 인물을 보다 설득력 있게 그리려 한 점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장르적 측면에서 

경극의 음악적 특성을 제거하는 대신 그 보완장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극 <낙타상

자>에서는 경극에 사용된 노래를 모두 등장인물의 대사로 전환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과정

에서 고선웅 고유의 ‘밀어치기 화법’과 음악극의 대위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사 나눔이 시도되

고 있다. 이 같은 각색과 연출이 <낙타상자>의 한국 공연에서 효과를 거두었다. 

주제어: 각색, 경극, 고선웅, 낙타상자, 라오서

1. 머리말

한일연극교류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본의 희곡 작품

이 한국에서 공연되는 일은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희곡을 포함한 

중국 작품의 한국 공연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해방기에서 한국 전쟁을 

거치는 동안 월북 혹은 납북했던 작가들이 냉전 체제 속에서 오래토록 문

학사의 여백으로 존재해야 했던 것처럼, 현대 중국문학과 연극 역시 냉전

질서 속 경쟁의 대상이었던 중국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

로 오랫동안 한국의 독자와 관객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한중국교 수립 이후 다이 호우잉(戴厚英)의 사람

아 아 사람아(1991) 열풍에서 드러나듯 소설을 필두로 한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의 중국문학 작품이 하나둘씩 한국에 번역 소개되면서 한국 독자들도 

현대 중국문학의 대표작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전후로 소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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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영화로 만든 <붉은 수수밭>(1988, 한국 개봉은 1989)이나 경극 배우들

을 다룬 영화 <패왕별희>(1993) 등 중국 근현대사를 그린 영화의 잇따른 

국제영화제 수상1)과 한국 개봉도 중국문학의 한국 소개가 보다 적극적으

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소설이나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변이 넓지 못한 희곡의 경우 중국 

작품의 소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되어 21세기가 지난 이후에 중국 

희곡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공연되기 시작했

다. 최근의 경우를 일별해 보면 우선 중국 역사서인 사기에 기초한 원대 

잡극 <조씨고아>(기군상 작)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예술의 전당에서 극단 미추에 의해 초연2)된 이 작품은, 2014년 11월에는 

극단 해를 보는 마음에서 <(무협활극) 조씨고아>라는 제목으로 공연하기

도 했다. 이듬해에는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극단 해를 보는 마음의 

<(무협활극) 조씨고아>가 공연되는 비슷한 시기에, 역시 국립극단에서 고

선웅 연출 및 각색으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레

퍼토리를 공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3) 

특히 국립극단의 공연은 관객은 물론 언론과 비평가들에게서도 좋은 평

가를 얻어 그 해의 동아연극상 대상을 받았고, 연출가 고선웅은 한국연출

가협회의 ‘올해의 연출가상’을 받기도 하였다. 고선웅 연출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2017년에는 명동예술극장 재공연을 필두로, 천안 예술의 

전당, 대전 예술의 전당 등에서 순회공연을 했고, 2018년 가을에도 서울에

서 시작해서 인제, 대전, 진주 등지에서 순회공연을 갖기도 했다.4) 

1)  <붉은 수수밭>은 1988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인 금곰상을 수상하였고, 
<패왕별희>는 1993년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을 제인 캠피온 감독
의 <피아노>와 함께 공동 수상했다. 참고로, <붉은 수수밭>의 원작인 홍고량가족(红高
粱家族)의 작가 모옌(莫言)은 201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2)  정지호・김학민,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에 나타난 고선웅의 연출 기법｣, 연극
교육연구 35, 2019, 35면.

3)  이 작품은 <패왕별희>를 만든 천카이거(陈凯歌) 감독에 의해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한
국에서는 <천하영웅(Sacrifice)>(2013)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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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편제>가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 동원을 달성했던 1993년

에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장국영 주연의 <패왕별희> 속 극

중극(경극) <패왕별희>가 2019년 봄과 가을에 국립창극단에 의해 창극으

로 각색되어 공연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초한지의 주인공 초패왕 항

우와 그의 애첩 우희의 사랑을 다룬 <패왕별희>는 경극의 주요 레퍼토리

로 오랫동안 중국의 연극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는 

판소리를 만나 창극의 형태로 한국의 관객을 만나게 된 것이다. ‘패왕별희’

라는 중국적 소재가 ‘판소리’라는 한국적 형식과 결합하여 창극 <패왕별

희>로 재탄생함으로써, 판소리 소리꾼(<서편제>)과 경극 배우(<패왕별

희>)로 한 시절을 풍미했던 전통 예인의 삶을 굴곡진 동아시아 근현대사

와 더불어 그린 두 작품이 한 세대가 지난 뒤에 다시 조우하게 된 셈이다. 

더욱이 타이완 출신의 경극 연출가 우싱궈(吳興國)가 연출에 참여하게 되

어 경극에 친숙하지 않았던 한국의 관객들은 ‘경극을 품은 창극’이라는 퓨

전 창극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5) 

중국 연극의 한국 공연은 희곡 작품의 한국어 번역을 전제로 성립한다. 

공연대본으로 중국 희곡이 번역되는 경우와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 희곡 

작품을 출판사에서 적극적으로 출판, 간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표

적인 것이 지만지 드라마에서 찻집, 서상기, 패왕별희, 조씨고아 
등 중국 희곡 작품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것과, 연극과 인간에서 

‘중국 희곡선’을 출간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2018년에 한중연극교

류협회가 조직되고 중국 공자학원의 후원으로 한중 연극 교류가 이어지는 

4)  이 작품은 연극 관객 설문조사를 통해 국립극단에서 다시 보고 싶은 연극 1위로 선정
되어 2020년 6월말 명동예술극장에서 재공연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취
소되었다. 한편, 중국 가극무극원이 내방하여 2018년 가을 성남아트센터에서 <조씨고
아> 내한 공연을 가졌는데, 이는 <조씨고아>에 대한 공연예술계와 관객들의 좋은 평판
과 호응이 중국 가무극 초청공연에까지 이른 상황을 보여준다. 

5)  이 작품은 2020년 봄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국립극장이 유튜브로 온라인 공개한 첫 
번째 레퍼토리이기도 했다. 2020년 봄 영화 <패왕별희>가 27년만에 오리지널 버전으로 재
개봉한 것도 이런 점에서 무척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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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한국의 극단이 낭독공연에 참여하여 한국 공연의 가능성을 타진

해 보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이는 매우 흥미롭고도 의미 있는 현상이라 하

지 않을 수 없다.6)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극공작소 마방진의 <낙타상자> 역시 이 같은 일

련의 흐름 속에서 한국에 소개되고 공연된 작품이다. 2018년 5월에 개최된 

중국희곡낭독공연에서 동시대 중국 희곡과 더불어 레퍼토리의 하나로 선

정되어 마방진의 낭독 공연을 거친 후 이듬해에 정식으로 무대화가 되었

고, 비슷한 시기에 희곡집도 출간되었다.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를 통해 

이미 중국 희곡의 한국 내 공연과 각색에서 능력을 발휘한 바 있는 고선웅

이 연출을 담당한 이 작품은 2019년 봄 서울연극제와 같은 해 가을 서울국

제공연예술제의 공식 초청작으로 공연되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극

예술학회에서 선정한 2019년 올해의 작품상 연극 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

다. 

잘 알려진 것처럼 연극 <낙타상자>는 중국 현대문학의 대표적 작가 중 

한 사람인 라오서(老舍, 1899-1966)의 장편소설 낙타샹즈(骆驼祥子)를 경

극으로 각색한 희곡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제와 기법 등에 

대해서는 서울연극제 공연 당시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에서 개최한 합

평회에서 비평가들에 의해 수준 높은 작품 분석과 토론이 어느 정도 이루

어진 바 있는 까닭에,7) 이 글에서는 라오서의 소설에서 경극으로, 다시 연

극으로 각색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중국 문학 작품을 한국에서 공연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2장에서는 한국 

6)  그 경과에 대해서는 경극 극본 낙타상자의 번역자인 오수경이 쓴 ‘중국전통희곡총서’ 
발간사를 참조. 라오서, 중원농 각색, 오수경 옮김, 낙타상자, 연극과 인간, 2019. 

7)  박연숙, ｢낙타상자: 인간에서 짐승으로 전락하는 비극의 서사를 멜로드라마로 풀다｣, 
공연과 이론, 2019.6; 이성곤, ｢중극 전통희곡에서 고선웅의 묘수 찾기―마방진의 낙
타상자｣, 공연과 이론 2019.6. 공연과 비평을 위한 모임, ｢토론: 낙타상자｣, 공연과 
이론, 2019.6. 이외에도 이선형, ｢연극성을 제고하며: <단편소설집> < BENT > <낙타
상자>｣, 연극평론 94, 2019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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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의 저본이 된 경극 <낙타상자>를 원작소설 낙타샹즈와 비교하면서 

이 작품의 전통성과 새로움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3장에서는 중국 경극을 

한국의 무대에 연극으로 공연하는 과정에 나타난 각색과 현지화의 양상을 

살펴본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외국문학, 특히 중국문학 작품이 한국에서 

무대에서 공연되는 과정에 나타난 번역 및 각색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문

학의 한국 무대화의 가능성과 그 조건을 탐색해 보려 한다. 

2. 소설 낙타샹즈에서 경극 <낙타상자>로 

소설 낙타샹즈의 저자인 라오서의 본명은 수칭춘(舒庆春), 자는 셔위

(舍予)이며 만주족 정홍 기인(旗人)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중일전쟁이 일

어난 1937년에 발표된 낙타샹즈는 라오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작품

으로, 신해혁명으로 청 제국이 멸망한 뒤 당시 베이핑(北平)으로 불리던 북

경을 무대로 인력거를 끄는 하층민들의 삶을 사실주의적으로 재현한 작품

으로 평가받고 있다.8) 이미 1954년에 영어로 번역(제목은 인력거 소년 

Rickshaw Boy)되어 서구에도 비교적 잘 알려진 작품이며 현재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라오서가 이 작품을 소설로 출간한 이후 1957년에는 메이첸(梅阡)의 각

색으로 5막 6장의 현대극[話劇]으로 북경인민예술극원에서 공연했고,9) 

1982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10)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인 1998년에는 

8)  최근의 연구에서는 샹즈의 ‘삼기삼락(三起三落)’을 신북경의 ‘농민공’ 문제로서 파악하
려는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김경석, ｢‘신북경’과 <낙타상자>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시
론｣, 중국어문학 67. 2014.12; 김영명, ｢농민공의 ‘베이징’ 드림과 좌절｣, 중국연구
 79, 2019.

9)  梅阡, ｢骆驼祥子｣, 剧本,1957.7-8.
10) 영화 <패왕별희>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경극의 패왕 역할을 담당했던 배우 장펑이(张丰毅)가 

영화에서 주인공 샹즈의 배역을 맡았다. 장풍의는 <조씨고아>를 영화화한 천카이거의 <천하



연극 <낙타상자>를 통해 본 중국문학의 한국 공연의 한 양상·서재길 65

경극으로 각색되어 강소성 경극원(江苏省京剧院)에서 공연되었고, 2014년

에는 서구식 오페라로 각색되어 공연되기도 하였다. 문화콘텐츠 관련 논

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OSMU(One Source Multi Use)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이 중에서 마방진의 한국 공연에서 저본이 된 것은 중원농(钟文农)이 각

색하여 강소성 경극원에서 공연한 경극 극본이다.11) 이 작품은 원작에 충

실하면서도 경극 고유의 특성을 잘 잘린 작품으로서, 초연을 한 1998년 제 

2회 중국 경극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라오서 탄생 100주년이 되는 

1999년에는 제 6회 중국예술제 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라오서 탄신 100

주년 기념 공연, 건국 50주년 기념 공연 등 1999년에만 60회 이상 공연이 

이루어졌고, 중국희곡학회상, 국가무대예술정품공정 후보작 선정, 문화부 

대상과 연기상 등을 수상하였다.12)

이 작품을 번역 소개한 오수경에 따르면 라오서의 낙타상자가 워낙 

유명한 관계로 이 작품은 그 동안 현대극, 전통극, 오페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로 각색되었지만, 대부분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특징을 지

녔다고 한다.13) 그나마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각색된 경극 대본의 경우 

라오서의 원작에 비교적 충실한 한편,14) 소설의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극

영웅>에서도 조연으로 출연했다. 
11) 한국어 번역본은 라오서, 중원농 각색, 앞의 책이다. 필요할 경우 剧本(1998.9)에 실

린 중원농 각색의 원본 ｢骆驼祥子｣도 참고했는데, 공연과정에서 개작이 많이 되어 
1998년 간행된 극본과 한국어 번역본은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강소성 경극원의 공연영상 역시 당초의 중국어 극본은 물론 한국어 
번역본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 오수경, ｢해설: 소설 낙타상자에서 경극 <낙타상자>까지｣, 라오서, 중원농 각색, 앞
의 책, 107쪽; 曲祖文, ｢京剧《骆驼祥子》, 川剧《金子》荣获“中国戏曲学会奖”｣, 中国戏
剧, 2002.2.

13) 오수경, 위의 글, 99쪽.
14) 중원농은 라오서의 원작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샹즈가 전체 연극의 중심적 인물이라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기존의 연극 혹은 영화에서 샹즈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钟文农, ｢《骆驼祥子》从小说到京剧｣, 中国戏剧, 2002.5, 
32쪽.






